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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                       ※ 총 4 매

FY2004 자동차보험 도난보험금 분석 및 시사점

   保險開發院(院長 金昌洙)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04회계년도

(2004.4.1～2005.3.31)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도난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2,342건의 도난사고에 대해 약 2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회계연도의 2,489건, 262억원에 비해 건수는 약 5.9% 

감소하고 보험금도 약 3.7% 감소한 것이다.

<표-1> 최근 5년간 도난보험금 지급현황

구 분
도난건수 도난보험금 평균보험금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FY’00 2,405 - 165.7억 - 689만원 -
FY’01 2,169 -9.8% 202.3억 22.1% 933만원 35.4%
FY’02 1,840 -15.2% 180.6억 -10.7% 982만원 5.3%
FY’03 2,489 35.3% 262.3억 45.2% 1,054만원 7.3%
FY’04 2,342 -5.9% 252.7억 -3.7% 1,079만원 2.4%

   주) 증감율은 전년대비임

   도난사고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평균도난보험금은 전년

의 1,054만원에 비해 약 2.4% 증가한 1,07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는 FY'00년의 689만원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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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평균도난보험금의 증가는 전문절도단의 주요 도난표적

이 고가차량에 집중되고 고급 자동차 선호현상에 따라 고가 승용

차량 및 RV차량 증가 등 평균적인 차량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쏘렌토, 뉴렉스턴, 뉴포터 도난 많아

  도난발생건수를 모델별로 분석한 결과 뉴포터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쏘렌토(129건), 스타렉스(90건), 뉴렉스턴(80)도 도난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난보험금 지급기준으로는 약 

28.1억이 지급된 쏘렌토의 도난보험금이 가장 많았고 뉴렉스턴(23.6

억), 에쿠스(14.9억), 렉스턴(8.8억) 등도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표-2> 도난발생건수 및 도난보험금 기준 도난상위 10개 모델

(단위: 백만원,건)
순위 차명 발생건수 구성비 순위 차명 보험금 구성비

1 뉴포터 131 7.2 1 쏘렌토 2,812 14.3%

2 쏘렌토 129 7.1 2 뉴렉스턴 2,366 12.0%

3 스타렉스 90 5.0 3 에쿠스 1,495 7.6%

4 뉴렉스턴 80 4.4 4 렉스턴 880 4.5%

5 카니발Ⅱ 51 2.8 5 스타렉스 822 4.2%

6 에쿠스 49 2.7 6 카니발II 659 3.3%

7 렉스턴 41 2.3 7 뉴포터 564 2.9%

7 봉고프론티어 41 2.3 8 싼타페 557 2.8%

9 뉴그랜져 40 2.2 9 뉴그랜져XG 479 2.4%

10 싼타페 37 2.0 10 테라칸 428 2.2%

 주) 전체 2,342건의 도난건 중 차명, 도난지역 확인이 가능한 1,815건에 대한 분석임

   RV형 차량 도난율 높아

   도난발생건수 상위 10개 모델 중 쏘렌토, 스타렉스, 뉴렉스턴, 카니발

Ⅱ, 렉스턴, 싼타페 등 RV형 차량이 6개 모델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V차량에 대한 도난이 많은 것은 중고차시장에서 인기가 높고 차량가격

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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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위 10개 모델 중 일반 승용차량은 에쿠스(49건), 뉴그랜져(40건) 2

개 모델뿐이었고, 자영업 및 상용차로 많이 활용되는 뉴포터(131건)와 봉

고프론티어(41건) 등 소형화물차의 도난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 지역 도난율 높아

   지역별로는 등록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589건, 337건으로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고, 대전(132

건), 광주(126건), 전북(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차량보유대수 대비 도난발생지수는 광주(245.8), 

대전(221.0), 경기(143.9), 전북(138.8), 충남(119.6) 등 주로 서해안 인

접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전국평균=100) 항구와 가까운 서해안 

도시지역의 도난율이 높은 것은 중국, 몽골, 동남아 등으로의 도난차량 

밀수출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지역별 도난발생 현황

지역 도난건수 지수 지역 도난건수 지수

광주 126 245.8 전남 49 70.7

대전 132 221.0 경북 65 58.3

경기 589 143.9 대구 53 52.6

전북 98 138.8 경남 57 45.9

충남 93 119.6 제주 10 39.9

인천 95 100.3 부산 37 31.6

서울 337 100.2 강원 12 19.3

충북 56 93.6 울산 6 13.3

전국 1,815 100.0

  주) 도난지수 = 지역별 도난건수 구성비/자동차보유대수 구성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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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방지장치 장착확대 필요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이모빌라이져(Immobiliser)*, 스티어링휠 

잠금장치, GPS, 네비게이션 등의 도난방지장치 장착 확대가 필요하

다. 지난 3월 인천항에서는 이모빌라이져가 장착되지 않은 렉스턴

차량만을 화물선에 가득 싣고 중국에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에서 보듯이 이모빌라이져의 도난방지 효과는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이모빌라이져의 장착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고가차량이

나 도난건수가 많은 차종에 대한 의무장착도 필요하다. 자동차기술

연구소는 2005년부터 자동차제작사에 이모빌라이져 장착확대를 요

구해오고 있다.

   전손차량 처리방법 개선 필요

   도난범들은 자동차 사고로 매각되는 잔존물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동종의 차량을 훔쳐 차대번호각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재판매하거나 해외로 밀수출 하는 것으로 나타

나 전손사고 후 ‘폐차’ 판단 건에 대해서는 등록을 완전히 말소함

으로써 도난사고 발생 여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자동차사고이력정보(Car-History) 적극 활용 필요

  중고자동차 매입시 과거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차량수리 흔

적이 없으면 도난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량구매자가 보험개

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보험사고이력 조회 서비스

(http://www.carhistory.or.kr)를 활용하면 전손사고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도 모르게 도난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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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자동차 기술연구소는 차량별 도난방지 성능평가 및 

보험실적 통계를 분석하여 모델별 도난성을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제작사가 도난방지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모빌라이져(Immobiliser) : 시동 키(Key)와 차체가 서로 무선교신한 후 

정상적인 Key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첨단 도난방지

장치

**차대번호 각자 : 엔진룸 내부나 실내 바닥 등 차체에 새겨지는 차량고

유번호로 제작사, 제작연도, 생산지, 제작일련번호 등 차량에 대한 정보

를 영문 및 숫자(17자)로 표시한 차량 식별코드


